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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단지, 석유화학 물류비용 상승
화물연대, 운송기업과 협상 타결 … 운송료 1.12% 인상하고 업무복귀

운송료 10% 인상 등을 요구하며 40여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산 화물연대가 운송기업과의 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

8월11일 서산시와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서부지회는 8월10일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16개 운송

기업과 운송료 1.12% 인상에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또 대산에서 평택항 구간에 대해 4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운송료를 1만원 인상하는 한편, 파업에 참여한 조

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부지회는 조합원 전원의 업무복귀를 요구했으나 화주와 운송기업이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서부지회는 8월11일 오전 10시 파업 종결식을 열어 대산읍 독곶4거리 일대에 주차해놓은 조합원 자동차를

철수시킬 예정이다.

서부지회는 운송기업과의 협상에서 2009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운송료를 10%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6월29일 파업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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